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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미 정상,�8개월만에 재회

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.�싱가포르
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다.�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6시15

분(이하 현지시간 ·한국시간 8시15분)께 숙소
인 멜리아호텔을 출발했다.�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앞서 숙

소인 JW메리어트 호텔을 출발,�이날 오후 6시
18분께 회담장이 마련된 메트로폴호텔에 도착
했다.�
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호텔로 들어가고 나

서 2분 뒤 김 위원장이 호텔로 들어갔다.�
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

30분(한국시간 오후 8시30분)께 2차 북미 정상
회담 첫 만남을 가졌다.��
양측은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악수를

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장소를 이동해 환
담을 시작했다.�
김 위원장은 환담에서“생각해보면 어느 때

보다도 많은 고민과 노력,�그리고 인내가 필요
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다”며“그런데 오
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번에 보다 많은 사
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
라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
하겠다”고 말했다.�
트럼프 대통령은“첫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

마쳤다.�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진전이 더 빨리

갔으면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우
리가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성공적”이라며“이
번 회담도 첫번째 것과 같은 성공,�아니면 더
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”고 밝혔다.�이어“우
리는 변화를 이룰 것 같다”고 확신했다.�
트럼프 대통령은 또한“북한이 엄청난 경제

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거
로 생각한다”며“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아주

잘 할 걸로 생각하고 있다.�앞으로 그렇게 되
기를 기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두 정상의 환담은 오후 6시37분(한국시간 오

후 8시37분)께 종료됐다.�
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단독회

담에 돌입했다.�단독회담은 20분가량 진행됐
다.�
두 정상은 이어 오후 7시(한국시간 오후 9시)

께부터 1시간30분가량 친교 만찬을 가졌다.�친
교 만찬에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당중앙위 부
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
참석했다.�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
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
이 참석했다.
한편,�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

28일까지 진행된다.� /김진성 기자

**삼일절 관계로 3월 1일자 신문 쉽니다.

베트남하노이서제2차북미정상회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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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후환담-단독회담-친교만찬가져

트럼프“성공적회담일것,�기대하고있어”

김정은“훌륭한결과확신해,�최선다할것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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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면 -한-UAE�정상회담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
27일(현지시간)�베트남 하노이 중심가 메트로폴 호텔 회담
장 입구 국기 게양대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.


